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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버린만큼돈내는종량

제효과눈에띄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참여한 공동주

택(아파트)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양이 종량제 실시 이후 30%가량 줄어드

는것으로나타났다

광주시는 오는 2018년까지 200세대 이

상 공동주택 전체(34만 세대)로 음식물쓰

레기종량제를확대하기로했다

광주시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사업에

참여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가 평균 332%까지 줄어드

는것으로집계됐다고 26일밝혔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가정별로 지급

된종량제카드를음식물쓰레기통에설치

된 기기에 인식하고 버리는 방식으로 세

대별 배출량 확인이 가능해 세대별 수수

료(요금) 부과가가능하다 아파트단지에

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총량을 세대

수로 나눠 공동부과하는 것과는 다른 개

념이다

광주에서는 지난 2011년 첫 종량제 도

입 이후 지난해 10월 말 기준으로 ▲동구

4198세대▲서구 2만2740세대▲남구 3만

109세대 ▲북구 2만7910세대 ▲광산구

7113세대 등 총 9만2070세대까지 확대됐

다

광주시가 종량제에 참여한 공동주택에

서배출되는음식물쓰레기양을시행전

후로 비교한 결과(1년 기준) ▲동구 72만

8095t→45만6963t(27만1132t 감소37%)

▲서구 242만361t→158만9123t(83만1238

t 감소34%) ▲남구 121만9t→82만7027t

(38만2982t 감소32%) ▲북구 253만6180

t→161만2461t(92만3719t 감소36%) ▲

광산구 148만9379t→107만7365t(41만14

t28%) 등으로 조사됐다 세대별로 버리

는양만큼요금을내는제도를택한뒤로

는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양이 평균

32%가량줄어든것으로나타난것이다

광주시는일부세대의경우음식물쓰레

기를무단투기하거나분쇄해하수구로버

리는 등 일부 부작용도 있겠지만 배출량

감소 규모 등에 미뤄 상당부분 자발적 감

량으로이어진것으로보고있다

광주시는이같은결과를바탕으로오는

2018년까지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전체

(34만세대)로사업을확대전체발생량의

15%를줄인다는계획이다광주에서는하

루평균 489t의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는데

장소별로는 공동주택 297t 단독주택 143

t 사업장 49t 등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종량

제추진공동주택에서 30%를웃도는감량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오는

2018년까지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전체

로확대할계획이라고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버린만큼돈내는종량제 효과만점

광주지역공동주택배출음식물쓰레기 30% 이상줄어

2011년 첫 도입후 9만2000세대 참여무단투기급감

광주시북구건국동주민센터가26일용전동지산딸기농장일원에서어린이집아이들을대상으로지역특산물인지산딸기수확체험학

습을진행했다체험에참가한아이들이딸기를수확하며즐거운시간을보내고있다 최현배기자choi@kwangjucokr

목포 A 조선 관리이사 강모(43)씨는 공

무팀장한모(41)씨와공모협력납품업체

직원들에게납품단가를깎지않고기성금

을제때받으면서거래를유지할수있도

록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2억 5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룸살롱에서 500만원

어치술을먹는가하면 이렇게받은돈으

로 6000만원 상당의 고급 승용차도 구입

했다

조선소 임직원들이 협력업체를 상대로

갑(甲) 행세를 하면서 수억원대 금품을

챙겨오다경찰에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6

일납품업체들로부터억대뒷돈을받아챙

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목포 A조선 관리

이사강씨를구속하고한씨를같은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돈을 건넨 협력업체

대표납품업자 25명도 불구속 입건했

다

강씨 등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협력업체납품업자 25명으로부

터 수주 계약을 약속하고 2억5000만원을

받아챙긴혐의다

이들은또자재대금을높게책정하거나

허위로발주해납품업체로부터차액을돌

려받는수법으로 8000만원을가로챈혐의

도받고있다

한편 해당 조선소 공동대표 2명도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입건됐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광주지방경찰청은 광주 사립고 교직

원채용과정에서돈이오간의혹이제기

돼조사를벌이고있다고26일밝혔다

경찰은 학교 교직원으로 채용시켜 주

겠다며 브로커에게 1억원을 건넸다는

관련자진술을확보하고사실여부를확

인하는한편 의혹이제기된해당학교 3

곳에최근 5년간교직원채용관련서류

제출을요구한것으로알려졌다

김지을기자dok2000@kwangjucokr

조선업체임직원 갑질 여전

광주사립고교직원채용

경찰 금품수수의혹조사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감염 의

심자가 2명 추가로 발생했다 두 사람은

국내첫메르스환자를치료한간호사 E

씨와의사 F씨다 의료진중감염의심자

가발생한것은이두사람이처음이다

질병관리본부는 26일 서울세종로정

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자가(自家)

격리중이던 2명의 감염 의심자를 국가

지정격리병상으로옮긴뒤감염여부확

인을위해유전자검사를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중 E씨는국내첫메르

스 환자인 A(68)씨가 방문했던 ⓐ의원

급 의료기관에서 12일 1415일 3일간

환자 접수와 채혈 주사 치료를 한 간호

사다 22일부터자가격리상태에있었지

만 26일 고열과 근육통 메스꺼움을 호

소해감염의심자가됐다 F씨는또다른

의원급의료기관인ⓒ병원의의사로 A

씨를 청진 검진했었다 F씨 역시 22일

부터자가격리상태에있었지만 25일저

녁부터 발열 설사 증상을 호소해 국가

지정격리병상으로옮겨졌다

현재국내의메르스환자는첫환자인

A씨와 A씨의 부인인 B(63)씨 A씨와

같은 2인실을썼던C씨(76) C씨를간병

하면서 A씨에게 감염된 D씨 등 4명이

며 감염 의심자는 E씨와 F씨 등 2명이

다 또 A씨 B씨 C씨등감염자와밀접

접촉한 61명은자가격리상태에있다

연합뉴스

메르스감염의심자 2명 추가발생

첫환자치료한의사간호사

음식물쓰레기

협력납품업체거래유지대가수억받아

룸살롱출입고급승용차까지구입적발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0622228111

딸기수확체험학습신나요

오늘의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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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오후
풍향 파고() 풍향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 남서서
먼바다 북서북 0510 남서서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 동남동
먼바다(동) 북북동 0510 동남동

파고()
05

0510
05

0510

�바다날씨

먼바다(서) 북북동 0510 동남동 0510

�물때

목포
0842 0152
2125 1455

여수
0347 1022
1702 2250

밀물 썰물

�주간날씨

28(목) 29(금) 30(토) 31(일) 61(월) 2(화) 3(수)

� � � � � � �
1832 1630 1728 1727 1629 1629 1630

광 주 맑음

목 포 맑음

여 수 맑음

완 도 맑음

구 례 맑음

강 진 맑음

해 남 맑음

장 성 맑음

나 주 맑음

1533

1527

1929

1630

1233

1331

1330

1132

1133

1132

1733

1228

1332

1327

1132

1322

1327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보 성

순 천

영 광

전 주

군 산

남 원

흑산도

진 도

�지역별날씨 ���

해뜸 0522

해짐 1938
�� 1336

�� 0131

수면

운동

빨래

앗! 뜨거워

서해상에서 남동쪽으로 오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다


